
Total, 이라크 뇌물제공 혐의 무죄
토탈 CEO 외 17명 무죄판결 … 이라크 석유-식량 프로그램 준수

프랑스 정유기업인 토탈(Total)이 이라크 석유-식량 프로그램 관련한 뇌물 제공 등의 혐의에 대해 7월8일

무죄 선고를 받았다.

TF1 TV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, 파리지방법원은 토탈과 관련자들이 1996년부터 2003년 사이에 이라크로

부터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이라크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

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.

기소자는 토탈의 CEO인 크리스토프 드 마제리, 샤를 파스카 전 내무장관, 전직 외교관 및 토탈 임원 등 17

명이다.

프랑스 법원은 “부패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유엔 자산을 불법으로 이용하지 않았다”고

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.

토탈에 대한 수사는 2002년 시작됐으며, 피고인들은 유엔의 이라크에 대한 석유-식량 프로그램 규정을 엄격

히 준수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.

검찰은 2010년 토탈과 관련자들을 기소했고, 토탈에 대해 75만유로의 벌금형을 구형했다.

유엔의 석유-식량 프로그램은 1990년 쿠웨이트 침공 후 유엔의 경제제재를 받던 이라크에 인도적인 차원에

서 물자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유엔의 관리 아래 예외적으로 석유 수출을 허용한 조치로

1997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됐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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